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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 준공
- 소래습지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기고, 체험할 수 있도록 -

- 갯벌 체험광장, 휴게쉼터, 해안데크길 등 조성 -

인천광역시는 ‘소래습지 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’ 사업이 

30일 준공했다고 밝혔다. 

이 사업은 소래습지 전시관부터 시흥시 경계인 신천 갯골까지 약 

648m에 달하는 긴 선형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로, 지난해 12월 

착공했다.

만남의 광장, 갯벌 체험광장, 휴게쉼터(3개소), 해안데크길, 부인교 전

망대로 구성돼 있으며, 총 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. 

그동안 소래습지 남측 산책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혼잡

하고 위험한 구간이었다. 그러나 이번에 해안데크길을 추가 설치해 

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갯벌을 따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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걸으며 해안경관을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게 됐다. 

또한 해안데크길 중간에 쉼터를 설치해 부족한 휴게공간을 보완했으

며, 기존 부인교 앞에 전망대를 설치해 낙조를 감상하며 휴식을 할 

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과 친환경 갯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광

장을 조성했다. 

특히, 해안데크길을 따라 내측으로 은은한 조명을 설치해 서식 생태

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최소한의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

주야로 색다른 낭만을 즐길 수 있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쉼터로 자

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. 

시는 이번 공사를 계기로 시흥 갯골 생태공원부터 용현 갯골 유수지

까지 약 18km의 쾌적한 친수보행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 

 

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“다양한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해 인천만의 

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”며 “소래습지생태공원

이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사진> 준공사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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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1  착공 전‧후 전경사진

전망데크 전 전망데크 후

부인교전망대 전 부인교전망대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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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2  준공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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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3  야간 경관조명 사진


